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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ESTCHESTER 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 JANET DIFIORE를를를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고법원의최고법원의최고법원의최고법원의 

수석판사로수석판사로수석판사로수석판사로 봉직하도록봉직하도록봉직하도록봉직하도록 지명지명지명지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Westchester 지방검사 Janet DiFiore를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의 차기 수석판사 겸 법원장으로 봉직하도록 지명하였습니다. 

지방검사로서 근 10년 재임한 DiFiore는 검사 및 판사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사법 및 법률 

개혁에 광범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방검사로서 230여명의 실을 

관리합니다.  
 

“Janet DiFiore는 주 최고법원의 법원장으로 봉직할 엄청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그녀는 판사 및 검사로 봉직하면서 뉴욕주민들을 위해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법 

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개혁 노력을 이끌었으며 본인은 

그녀가 이 리더십을 최고법원에서도 지속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Janet이 뉴욕주가 

필요로 하는 강력하고 균형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녀를 이 직위에 

지명하여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을말을말을말을 이어나갔습니다이어나갔습니다이어나갔습니다이어나갔습니다: “본인은 또한 최고법원에서 다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Jonathan Lippman 법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격 있고 경험 많은 잠재적 

후보를 추천해주신 전 법원장 Judith Kaye와 사법 추천 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합니다. 진정 예외적인 후보 리스트였습니다.” 
 

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 DiFior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 최고법원의 법원장으로 

봉직하도록 지명되는 믿을 수 없는 영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문 인생은 

정의의 공정한 시행에 바쳐졌으며, 본인은 우리 주의 최고법원에서 뉴욕주민들을 위한 

저의 봉사를 기쁘게 계속할 것입니다. 본인을 지명해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주 상원에서 비준되면 DiFiore는 뉴욕주 역사상 두 번째의 여성 법원장이 될 것입니다. 

최초의 법원장 Judith Kaye는 Mario Cuomo 지사가 지명하였습니다. 
 

DiFiore는 Westchester 카운티 지방검사로서의 현직위를 2006년 1월부터 보유하였으며, 

현재 카운티의 수석 법집행관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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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하는 동안 그녀는 갱 관련 폭력으로부터 신분 절도 및 환경 오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를 겨냥해 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 폭력 문제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아동 학대 사건의 수사 및 취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섰습니다. 

DiFiore는 또한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지역, 주 및 연방 법집행 기관들 사이의 자원 및 정보 

공유를 조율하는 Westchester 정보 센터를 고안하고 출범시켰습니다.  
 

2006년에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DiFiore는 주 및 지방 법원에서 6년 이상을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1999년 1월 ~ 2002년 12월까지 Westchester 카운티 법원 

판사로 봉직하였고, 그 후 제9 사법지구의 뉴욕주 형사법원을 위한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어 2003년 1월 ~ 2005년 5월까지 봉직하였습니다. 판사 시절에 DiFiore는 

광범위한 문제의 민형사 사건 수 백건을 재판하였습니다. 주 형사법원의 감독 판사로서 

그녀는 주 사법지구들의 효율성을 높여 모든 적체된 사건을 처음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건 배정 제도의 개혁을 감독하였습니다. 더욱이 판사 시절에 DiFiore는 정신건강 

성범죄자 법원의 창설뿐만 아니라 신설된 가정폭력 약물처리 법원의 이행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지방검사로서의 책임 이외에 DiFiore는 2009년부터 뉴욕주 정의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으로서 잘못된 유죄 확정 관련 사건의 수사를 주도하고 향후 그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할 개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직위에 현재의 법원장인 Jonathan Lippman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검사로서의 첫 번째 임기 동안에 그녀는 잘못 

유죄 확정되어 1990년에 10대로서 강간 및 살인으로 선고 받은 Jeffrey Deskovic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인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Deskovic의 무죄를 입증하여 그의 석방을 

확보한 이외에 DiFiore의 조사로 실제 살해자의 자백과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DiFiore는 뉴욕주 지방검사 협회의 전회장이고, 청소년 범죄자의 기소 및 투옥 관련 

법률적 및 행정적 개혁을 권고한 뉴욕주 청소년 안전 정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뉴욕주 

공공윤리 합동 위원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녀는 Long Island University의 C.W. Post 

College에서 B.A.를 받고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를 받았습니다. 
 

이번은 Cuomo 지사가 뉴욕주 최고법원에 다섯 번째로 지명한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이전에 Sheila Abdus-Salaam 판사와 Jenny Rivera판사를 선임하여 2013년에 비준 

받았고, Leslie Stein 판사와 Eugene Fahey 판사를 선임하여 2015년에 비준 받았습니다. 
 

DiFiore는 금년말에 퇴임할 Jonathan Lippman 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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